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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인학대 예방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위촉

- 대학생 서포터즈, SNS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 인식 개선 역할 - 

- 노인복지시설 모니터링단, 입소 노인 인권침해 모니터링하고 예방 역할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대학생 

서포터즈 및 노인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노인학대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와 노인복지시설 인권모

니터링단의 활동 시작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노인학대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유튜브

(Youtube) 플랫폼을 이용해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도 지원할 계

획이다. 지난 3월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총 39명을 위촉했다.

인권 모니터링단은 인천시 내 노인복지시설의 노인과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입소 노인의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 특화사업으로 선

정된 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총 67명이 위촉됐

다. 

1부 기념식은 위촉장 수여 및 기념 촬영을 진행했고, 2부는 대학생 

서포터즈, 노인복지시설 노인 인권 모니터링단 사업의 추진계획 설명

회 시간을 가졌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노인인구 변화에 발맞춰 노인 보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 서포터즈와 노인 인권 

모니터링단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다지고 노인이 행복한 

인천시를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그 외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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